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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는 현재 전세계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작물의 생육과 생산성

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뿐 아니라 

실시간 군락광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SPAR 시설을 활용하여 콩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및 방법]

본시험은 전주지역 2001 ~ 2010년 현재 기후 대비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말 기후 조건에 근거하여 고온(+4.7°C), 

고CO2(800ppm), 고온+고CO2(+4.7°C, 800ppm)의 4개의 환경 처리구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온은 영양생장기의 군락광합성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생식생장기 이후에는 광합성능의 감소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생식생장기의 고온은 개화 및 착협 장해를 일으켜 협수 및 립수의 감소를 초래했다. 또한 종실 등숙기간중의 고온은 동화

산물의 전류 장해를 초래하여 전체적인 립중 감소를 유발하였으며 이로인해 전체적인 수량감소가 발생하였다. 반면 고CO2는 

전생육기간에 걸쳐 광합성능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등숙후기 노화의 지연 및 등숙 기간의 연장에 기여하여 후기 등숙

에 긍적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로인해 협수, 립수, 립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수량증가를 보였다. 고온+고CO2는 두 환경 요

소간 시너지 효과로 인해 전생육기간에 걸쳐 군락광합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다만 광합성량 증가가 직접적인 수량 증

가로는 이어지지 않아 최종 수량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온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분지수로 인해 최종 협수 

및 립수의 감소는 보이지 않은 반면 등숙기 고온으로 인해 립중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즉 광합성능 증가와는 별개로 

고온에 의한 동화산물 분배 불량은 고CO2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 콩 재배시 미래에는 

고온과 고CO2로 인한 광합성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등숙기 고온으로 인해 축적된 동화산물의 전류 장해로 

립중이 크게 감소하여 수량이 크게 감소할 것임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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